
“우리는이미지를보지만, 그이미지가남긴감정의밀도는쉽게보지못한다.” 김성룡의회화는익숙한현실의장면

에서출발하지만, 그곳에머물지않는다. 화면위의형상은사건을설명하기보다, 장면뒤에남아있는감정의기류

와보이지않는시간을드러낸다. 그의회화가묻는것은무엇이보이는가가아니라, 아직드러나지않은것은무엇

인가에가깝다.

그의작업은반복적인붓질과축적의시간을통해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화면은단순히구축되는것이아니라, 

동시에흔들리고유예된다. 분명했던형태는서서히흐려지고, 경계는풀어지며, 선과색은점차독립된정보단위

가아니라하나의감정적밀도로응축된다. 그결과화면속이미지들은명확한설명을거부하면서도더욱강한현

존감을획득한다. 이는회화를재현의평면으로부터지각의경험으로이동시키는과정이기도하다. 우리가마주하

는것은현실의외관이아니라, 현실을통과하며축적된기억과감정, 그리고내면의진동이응결된심리적풍경에

가깝다.

동시대구상회화가종종이미지의확장, 서사의강화, 혹은사회적알레고리의생산을통해동시대성과관계맺는

다면, 김성룡은그보다한걸음뒤에남는것을붙든다. 사건이후의공기, 말해진뒤에남는침묵, 지나간장면이감

정의형태로침전되는시간. 그는화면을통해이야기의중심이아니라그주변부에머무는정동의층을집요하게

응시한다. 그점에서그의회화는어떤장면을보여주는것에앞서, 장면이지나간뒤에도남아있는내면의진폭을

가시화하는시도라할수있다. 이는단지서정적인태도에머무르지않는다. 오히려과잉된정보와즉각적인반응

이지배하는시대에, 감정의체류시간을회복하려는회화적실천에가깝다.

이미지가끊임없이생산되고소비되는오늘의시각환경속에서, 그의화면은속도를늦추고감정이머무는시간을

회복하게만든다. 김성룡의회화는현실을부정하지않는다. 오히려현실을더깊이바라보기위해, 그아래에놓인

보이지않는층을끌어올린다. 화면속침묵은비어있음이아니라서로다른감정들이공존하는밀도의형태로존

재한다.

이번전시는현실을있는그대로재현하는데목적을두지않는다. 오히려현실을가능하게하고지탱해온보이지

않는감각의층을다시마주하게한다. 김성룡의회화는대상을단정하기보다그대상아래에잠재한정서의지형을

드러내며, 무엇이보이는가보다어떻게존재하는가를묻는다. 이는물질성과감각, 그리고인식의경계에서예술의

역할을탐구해온 THEO의큐레이토리얼방향과도자연스럽게맞닿아있다. 이전시는이미지의표면을넘어, 그아

래에서오랫동안침전되어온감정의시간을바라보게하는자리다.

김성룡의그림은명확한결론대신여운을남긴다. 그리고그여운속에서우리는묻게된다. 지금보고있는것은대

상그자체인가, 아니면그대상을가능하게만든감정의잔향인가.

김성룡개인전: 『Emotional Residue_현실을떠받드는비현실의방식』 26. 4. 2. –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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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의무용수와새, 2025,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삼나무숲의황혼, 2025,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목련꽃의고양이와소년, 2025,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보리수나무의화가, 2025,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세토내해의화가, 2025, 캔버스에아크릴, 180 × 140㎝

측백나무숲의-랭보, 2024,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보리수나무의소년, 2025, 캔버스에아크릴, 160 × 130㎝

바람의숲, 2024, 캔버스에아크릴, 53 x 45㎝

연꽃, 2024, 캔버스에아크릴, 160 x 130㎝

칸나꽃, 2024,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5월목련꽃의소년, 2025,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동백나무숲의권지용, 2025, 캔버스에아크릴, 72.6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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